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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브라함의 죽음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 결혼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백사십 세. 아브라함은 이삭의 결혼 이후 

삼십오 년을 더 살았고 그 사이에 후처 그두라를 만나 여섯 자녀를 낳았다.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자신의 유산을 정리한다. 우선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다. 그두라의 자식들에게도 

재산을 나누어주고 이삭을 떠나 동방으로 떠나게 했다. 사라가 낳은 이삭만이 가나안에 머물게 한 

것이다.  

아브라함은 백칠십오 세에 죽었다. 칠십오 세에 하란을 떠난 것을 기준으로 할 때 정확히 백 

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가나안에서 죽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백칠십오 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 창세기 25:7-8 

 

부르심을 따라 고향을 떠나 지시하실 땅으로 향했다. 제단을 쌓고 자신을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 아내를 누이라 속이기도 했고 

기다림에 지쳐 여종에게 아들을 낳기도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찾아주셨고 

그 때마다 확신과 약속을 주셨다. 노년의 아브라함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 아들 이삭과 

이삭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소유할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었다. 

 

처음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의 결단이 ‘들음’에서 시작되었다면 노년에 보여준 믿음의 행동들은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몸소 겪으면서 그의 믿음은 

더욱 단단해졌다. 그래서 이삭을 향해 칼을 휘두를 수 있었고 종을 보내면서 여호와께서 앞서 

가시며 준비하실 것이라 담담하면서도 확신에 찬 말을 할 수 있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헷 

사람에게서 값을 주고 산 막벨라 굴, 사라 곁에 묻혔다. 

 

이스마엘의 마지막 등장 

아브라함의 장례는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치루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을 차지할 

사람은 오직 이삭 뿐이었지만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다. 이스마엘은 이삭이 젖 뗄 무렵 

어머니 하갈과 함께 쫓겨났다. 아브라함이 백 세에 이삭을 낳았고 이제 백칠십오 세에 죽었으니 

대략 칠십 년을 떨어져 살았던 아버지의 죽음이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 창세기 25:9 

 

아브라함의 장례 이후 본문은 이스마엘의 죽음과 족보로 이어진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에 대한 마지막 기록이다. 이스마엘은 백삼십칠 세에 죽었다.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열두 지도자들이었더라 / 창세기 25:16 

 

광야로 내몰린 이스마엘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돌보셨다. 이스마엘은 죽지 않고 살아남았으며 많은 

자녀를 낳았고 열두 지도자가 나왔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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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열두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 창세기 17:20 

 

후처에게 낳은 다른 자식들은 재산을 미리 주어 이삭을 떠나게 했다. 아브라함이 염려했던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을 받았고 후손들도 모두 잘 되었다. 아브라함이 남긴 

모든 복잡한 관계는 아브라함의 죽음과 함께 깨끗이 정리됐다. 이제 남은 것은 이삭 뿐이다.  

아브라함 세대에 일어났던 모든 복잡한 상황들이 일단락되고 이제부터 이삭과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하나님이 만든 사람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믿음의 영웅이 아니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가 

얼마나 영웅적이고 뛰어난 믿음을 소유했는가가 아니다. 그를 불러내시고, 동행하시며, 쓰러질 때 

마다 찾아오셔서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목해야 한다. 무언가 대단한 믿음을 보여서, 

후대에 남을 만한 업적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 아니었다. 아브라함의 

삶은 그가 행한 신앙 업적의 기록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망설임 없는, 한치의 의심도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다. 

 

우리의 형편이나 상태와 상관 없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만들고, 우리를 세운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가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멈춤이 없다.  


